
일본의 2005년도 어업생산 동향

 어업생산액은 1조 6,007억 엔으로, 전년도 대비 0.2% 감소

◦ 일본의 2005년도 어업생산액은 1조 6,007억 엔으로 해면어업․양식어업이 전체의 

93.6%를 점하였음

- 해면양식어업, 내수면양식어업 생산액은 증가한 반면 어업 생산액이 감소하면서 

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

【 어업생산액 추이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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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어업생산액 구성비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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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면어업, 다랑어류가 큰 폭으로 감소

◦ 해면어업 생산액은 1조 594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0.6% 감소하였는데 이는 가리

비, 연어류 등은 증가한 반면 가다랑어, 꽁치 등이 감소한 때문이며, 특히 다랑어

류는 1,529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2.4% 감소하였음

- 생산액이 증가한 주요 어종으로는 연어류 등으로 어획량은 약간 감소한 반면 생

산액은 638억 엔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도 대비 11.2% 증가하였음

- 감소한 어종은 다랑어류, 가다랑어, 꽁치, 방어류로, 다랑어류의 경우 눈다랑어 

등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도 대비 2.4% 감소하였으며

- 가다랑어는 어획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산액이 전년도 

대비 14.1% 감소한 595억 엔에 머무름

- 어류 이외의 품목을 보면 오징어류의 생산액이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

3.3% 감소한 995억 엔을, 또한 패류 생산액은 가리비류 가격 상승의 여파로 전

년도 대비 8.2% 증가한 957억 엔을 기록함

 해면양식어업, 어류는 감소, 해조류․패류는 증가

◦ 2005년도 양식어업 생산액은 4,392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1.1% 증가하였음

- 양식어류 생산액은 1,918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2.4% 감소하였는데, 이 중 방어

류는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3.5% 감소한 

1,005억 엔이었으며, 참돔의 경우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생산량 감소로 전년도 대

비 3.6% 감소한 489억 엔에 머무름

【 해면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액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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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조류의 경우 김이 생산량 증가로 전년도 대비 1.5%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해

조류 생산액은 전년도 대비 2.4% 증가한 1,123억 엔에 이르렀으며

- 패류 생산액은 771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6.4% 증가하였는데, 굴류 생산액은 감

소한 반면 가리비류는 가격 호조로 생산액이 증가하였음

【 해면양식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액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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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수면, 어업은 물론 양식어업 생산액도 감소

◦ 내수면어업 생산액은 전년도 대비 3.1% 감소한 499억 엔을 기록하였는데

- 어종별로는 은어가 어획량은 감소하였으나 가격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5.3% 증

가한 243억 엔에 이른 반면, 재첩과 연어․송어류 그리고 장어는 어획량 감소로 

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【 내수면양식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액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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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내수면양식어업 생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0.6% 감소하여 522억 엔에 머물

렀음

- 특히 장어 생산액은 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반면, 송어류와 은어는 어획량 감소

로 줄어들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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